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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나리자’‘최후의 만찬’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

빈치(1452~1519)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천

재로알려져있다. 그는화가일뿐아니라건축가, 수학

자, 공학자, 해부학자, 식물학자, 군사전문가이기도했

으며끝없는노력을통해새로움을창조한발명가이기

도 했다. 그가 구상했던‘인류 최초의 자동차’가 500

년 만에 재현돼 그의 고향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

는 과학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. 피렌체의 카

를로페드레티박사연구팀이미국로봇과학자들의도

움을 받아 제작한 다 빈치의 자동차는 길이 1ｍ 정도

의 크기로 나무와 철로 만들어졌으며, 시계의 톱니가

돌아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. 3개의 바퀴가 달린

삼륜마차의모양에브레이크장치도갖추고있다. 

설계도 재해석해 추진 원리 밝혀

레오나르도다빈치는자전거에서낙하산, 잠수함에

이르기까지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문명의 이

기들을 생각해 내고 그 설계도를 기하학 연구기록과

함께 노트북‘아틀란티쿠스 코덱스(Atlanticus

Codex)에 남겨 놓았다. 현대식 자동차의 전신으로 알

려지고 있는 다 빈치의 자동추진수레 설계도는 다 빈

치가 26세 때인 1478년에 그려진 것으로 아틀란티쿠

스코덱스의812R쪽에남겨져있다. 

후대의 과학자들은 아틀란티쿠스 코덱스에 나와 있

는설계도를기초로그의발명품들을대부분재현했지

만 자동추진 수레의 경우 설계내용이 다소 불완전해

지금까지 재현에 성공하지 못했다. 지난 1세기 이상

과학자들은 아틀란티쿠스 코덱스 812R쪽과 씨름하면

서 이를 근거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으나 겉모양은

비슷해도 제대로 작동시키는데는 실패했다. 아무런

보충설명도 없이 30여 개의 판을 그려 놓고 측면, 아

랫면모양을그려놓은수수께끼같은설계도를누구도

완전하게해석하지못한탓이었다.

지난 1939년에는 파시즘 정권하에서 이탈리아 국민

들의 발명가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 다 빈치의 자동차

를 재현했고, 1953년에는 박물관이 전시를 위해 재현

을 시도하기도 했다. 그러나 과학자들은 모터의 비밀

을 풀지 못했다. 상판에 매달려있는 스프링이 어떻게

마차를 움직이게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. 결국

과학자들은이자동차가자동으로추진되도록하기위

해 다 빈치의 설계도에 나와있지 않은 보충장치를 개

발해야했다. 

피렌체지방의카를로페드레티박사연구팀은지금

까지 다른 과학자들이 다 빈치의 구상을 재현하지 못

한이유가설계도를잘못해석했기때문이라고생각하

고원점에서출발했다. 특히동력추진장치와관련, 다

른과학자들이생각했던대로상판에있는스프링2개

가아니라자동차아래쪽에있는2개의스프링일가능

성이있다고생각했다.

예술사가인 페드레티 박사는“다 빈치는 추진장치

의 원리를 톱니바퀴 시계에서 찾아냈다”고 설명했다.

페드레티 박사는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수동시계

의톱니바퀴를수차례손으로그려보면서추진장치의

원리를 이해했으며, 그의 친구인 미국인 로봇과학자

마크 로샤임이 나머지를 완성했다. 페드레티 박사 연

구팀은 미국인 로봇과학자들과 몇 년간 작업한 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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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빈치 자동차, 500년 만에 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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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인 디지털 모델을 만들

어 냈다.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부속품의

기능을찾아내고이에따라 3차원영상으로자동차를

조립한뒤실제로자동차를제작하는단계를거쳤다. 

연구팀은 당시 이 자동차가 운송수단이기보다는 토

스카나 지방의 궁정축제에서 전시되기 위해 고안됐을

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. 피렌체 과학역사박물관의

관장인 역사학자 파올로 갈루치 박사는“당시 토스칸

대공은 귀빈들을 궁정 축제에 초대해 놓고 그들을 놀

라게 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발명품을 다 빈치에게 주

문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3개의 바퀴와 나무로 된

틀은 아마도 종이로 장식이 됐을 것이라고 갈루치 박

사는 덧붙였다. 다 빈치의 자동차는 오는 6월 5일까지

카스텔라니궁의 과학사박물관에서 전시된 뒤 외국에

서도전시될예정이다.

다 빈치의 낙하산, 다리도 이미 재현

다 빈치는 노트북 한 귀퉁이에 낙하산을 그려 놓았

다. 1483년 그가 설계한 낙하산은 지난 2000년 6월

영국인 애드리안 니컬러스가 만들어 성공적으로 작동

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. 다 빈치는 캔버스천과 나무

로 된 낙하산을 설계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낙하산이

실제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. 다 빈치

는 노트에“12야드 높이에 12야드 길이의 리넨 천을

양쪽에 달고 뛰어내리면 어떠한 높이에서라도 안전할

수있다”고적고있다.

니컬러스는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진 무게 85㎏의

낙하산을 타고 3천m 높이의 에드벌룬에서 땅으로 안

전하게뛰어내림으로써다빈치의설계가옳았음을입

증했다. 니컬러스는 낙하 후“현대적인 낙하산보다 착

지하는 순간의 더 충격이 적었으며 안전함을 느낄 수

있었다”고말했다. 

다 빈치가 500년 전 설계한 다리도 실제 만들어져

사용되고 있다. 다 빈치는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

스강 상류에 놓을 다리를 설계했으나, 실제 다리는 노

르웨이 남부의 아스라는 작은 마을에 놓여졌다. 오슬

로와스톡홀름을잇는고속도로상의다리다. 

설계도상 다리의 길이는 240m에 이르나 당시 건축

기술로 이 정도 길이의 다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

다. 다 빈치는 1502년 이 다리 설계도를 터키의 술탄

인 바야제트 2세에게 제시했다. 자신의 설계에 대해

확신을 갖고 있었던 다 빈치는 자신이 직접 건축공사

를 시행하겠다는 제의까지 했으나, 위험하며 실행 불

가능하다는이유로거절당했다.

다 빈치의 꿈은 500년 만인 2001년 실행됐다. ‘레

오나르도 프로젝트’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노

르웨이의예술가 비요른 산드인데, 그는1996년 다 빈

치의건축공학전시회에서이다리의설계도와모형을

보고단순함과미래적인디자인에매혹당해이프로젝

트를 추진했다. 그는“ 다 빈치의 설계가 현대 건축물

에완벽하게적용된것은처음”이라며“외형적아름다

움과건축공학적완벽성은시대를앞서간천재의재능

을실감하게한다”고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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